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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값 잡겠다”…소비자는 “부동산 권하겠다” 

컨슈머인사이트 ‘자산관리방안’ 소비자조사 추이 비교 

 

-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 권유 계속 높아져 

- 예금/적금 권유는 줄고 부동산으로 이동 

- 정부 집값 안정 대책과 정반대로 움직여 

- 추가 경기하락 땐 거품 붕괴 충격파 우려 

 

소비자들의 부동산 투자 심리가 오히려 뜨거워지고 있다.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투자에 대한 관심(긍정적 전망)이 

올해 들어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4 분기에는 급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쏟아내는 집값 안정대책이나 경제 

상황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소비자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의 2019 년 ‘주례 소비자체감경제 조사’(매주 1000 명, 총 

4 만 6000 명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자산관리방안으로 △부동산투자를 권유하겠다는 응답이 급속히 늘고 있는 반면 

△예금/적금 △주식/펀드 투자를 권유하겠다는 반응은 감소하고 있다. 예금/적금 선호도 감소폭(연초대비 -10.7)보다 

부동산 선호도 증가폭(+15.4)이 훨씬 컸다는 점에서 부동산을 향한 소비자들의 재테크 심리 이동 강도를 읽을 수 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에 오히려 인플레이션 시기의 재테크 방식(현금 기피, 부동산 선호)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 부동산 투자 - 권유 의향 연초보다 15포인트 늘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재테크 방안으로 부동산투자를 권유하겠다는 의향(지수)은 1 분기 80.3 에서 2 분기 84.6, 

3 분기 88.7 로 나타나 분기별로 4 포인트(P) 이상 올랐다. 4 분기 현재(10 월 1 주~11 월 3 주차)까지는 95.7 로 3 분기보다도 

7P 급등해 큰 쏠림 현상을 볼 수 있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90 을 넘었으며 연초와 비교하면 15P 이상 늘어난 

결과다[그림 1].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지정(11 월 6 일)과 자사고 폐지(11 월 7 일) 정책이 발표된 직후인 최근 조사 주간(11 월 

13~19 일)에는 97.3 까지 올라 머지 않아 100 선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수 100 초과는 투자를 

권유하겠다는 사람이 만류하겠다는 사람보다 많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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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 선호도 가장 높지만 점차 부동산으로 이동 

반면 예금/적금과 주식/펀드 권유 의향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대다수가 거의 유일한 자산관리 방안으로 인식하던 

예금/적금은 1 분기 129.2 에서 3 분기 124.5 를 찍고 4 분기에는 118.5 로 10P 이상 떨어졌다. 예금/적금은 여전히 

긍정(투자 권유)이 부정적 전망(투자 만류)을 훨씬 앞서는 유일한 자산관리 방안이기는 하지만 점차 부정적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예금/적금과 부동산이 서로 대칭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자산의 

흐름이 예금/적금에서 부동산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주식/펀드 - 3분기까지 계속 하락 후 보합세 

주식/펀드는 연초 부동산과 함께 80 전후의 부정적인 전망으로 출발했으나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 1 분기 79.1 에서 

3 분기 70.5 로 크게 하락한 이후 보합세에 머물고 있다. 8 월 최저점(68.3)을 찍은 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폭락 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첨부 1 참조). 최근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 추이는 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안정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나 소비자의 판단은 

다르다.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 심리가 팽배하다. 이런 불안감에 금리 인하와 경기 악화 

우려가 겹치면서 예금/적금과 주식/펀드를 떠난 돈이 부동산 시장을 서성거리고 있다.  



 
Date of Issue: Nov, 26, 2019 

 

특히 4 분기 들어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급속히 번지고 있고, 실제 이런 전망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점쳐지는 분위기에서 부동산 열풍이 번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기 추가 

하락 등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부동산 거품 붕괴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 

이 조사결과는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기획해 2019 년 1 월 출범한 ‘주례 

소비자체감경제 조사’로부터 나온 것이다. 매주 1000 명(매달 4000~5000 명)을 대상으로 △예금/적금 △주식/펀드 

△부동산투자 △가상화폐투자 등 4 개 영역의 자산관리방안에 대해 조사했다. 지수가 100 보다 크면 낙관적 전망이, 

100 보다 작으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함을 뜻한다. 지수의 상승은 긍정적 방향으로의 이동, 하락은 부정적 방향으로의 

이동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No Title Date 

11 소비자는 이미 '디플레이션' 문 앞에 서있다 2019-11-13 

10 소비자 체감경제 4 주만에 소폭 반등 2019-10-24 

9 소비자경제전망, 반짝 추석효과 2 주만에 '원위치' 2019-10-17 

8 국민들은 '나'보다 '나라 경제'가 더 걱정이다 2019-10-08 

7 경제통계 못 믿고, 언론사 여론조사 못 믿는다 2019-09-25 

6 영-호남 소비자 경제심리 '지역 격차' 심상찮다 2019-09-18 

5 '소상공인'들의 경제정책 평가는? 규모 클수록 "어둡다" 2019-08-20 

4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60 대이상 남성' 가장 비관적 2019-08-13 

3 불황이라는데..."부동산 투자 권유 늘리겠다" 2019-08-08 

2 주거·의료비 줄이는데 여행 지출은 늘린다고?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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